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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시작 
 

2016-11-09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으며 ▲정성평가 구성요소 및 평가기준 변경,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규정 개정 ▲기존 입점 매체 재평가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뉴스검색제휴 11월 14일부터 접수 시작 
뉴스제휴평가위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신청을 11월 14일(월)부터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14일 0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며,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정성평가 점수, 배점 및 항목 변경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정성평가 비중을 70%로 높였다. 기존에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가 40%,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의 
정성평가가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에 포함됐던 '자체 기사 비율' 점수(10점)는 정성평가의 '저널리즘 품질 
요소'에 편입돼 '저널리즘 품질 요소'(35점), '윤리적 요소'(25점), '수용자 요소'(10점)으로 
배점기준이 바뀌었다. 
 
이 밖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성 기사 규정을 더욱 강화했으며, 
경고 조치 받은 매체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상세한 내용은 양사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TF 구성해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방안 마련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연내 재평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